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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린이 과자 중 유해물질 실태조사 연구

Ⅰ  연구목적 및 필요성 
 식품 유해물질(곰팡이독소, 중금속)은 생산, 가공, 유통과정에서 비의도적으로 첨가될 수 있는 물질로 기후 

온난화, 환경오염에 따라 오염 수준이 달라질 수 있어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함
 어린이가 유해물질에 노출 시 성인보다 면역체계가 미성숙하여 건강에 더 해로운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, 주로 

식품 원료에 대한 기준이 설정되어 있어 가공식품에 대한 유해물질 조사가 필요함
 어린이가 자주 섭취하는 과자 중 곰팡이독소와 중금속 오염실태를 조사하여 과자의 안전성을 확인하고자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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Ⅱ  연구개요
 기 간 : 2023. 1. ~ 2023. 12.(1년)
 대 상 : 시중 유통 중인 과자 105건(영유아용 과자 38건, 일반 과자 67건)
 항 목 : 곰팡이독소 8종(총아플라톡신(B1, B2, G1, G2의 합), 아플라톡신 B1, 아플라톡신 M1, 푸모니신, 파튤린, 

데옥시니발레놀, 오크라톡신 A, 제랄레논), 중금속 2종(납, 카드뮴)

Ⅲ  연구결과
 영유아용 과자 38건 중 과자류 7건에서 곰팡이독소가 검출됨. 검출된 곰팡이독소는 푸모니신 5건, 제랄레논 

4건이 검출되었음
 일반 과자 67건 중 과자류 22건, 곡류가공품 4건에서 곰팡이독소가 검출됨. 검출된 곰팡이독소는 푸모니신 

14건, 제랄레논 11건, 오크라톡신 A 7건, 총아플라톡신 2건, 아플라톡신 B1 2건이 검출되었음
 영유아용 과자에서 제랄레논이 검출된 시료는 기준에 적합하였음. 푸모니신은 옥수수 50% 이상 함유 과자는 

기준에 적합하였으며, 옥수수 50% 미만 함유 과자는 기준이 설정되어 않았으나, 최대 검출량이 옥수수 50% 
이상 함유 과자 기준(1 mg/kg)의 3% 정도로 낮은 수준이었음

 일반 과자에서 제랄레논, 총아플라톡신, 아플라톡신 B1은 기준에 적합하였으며, 푸모니신은 옥수수 50% 이상 
함유 과자는 기준에 적합하였으며, 옥수수 50% 미만 함유 과자는 최대 검출량이 기준의 9.6% 정도로 낮은 
수준이었음. 오크라톡신 A는 과자류에 대한 기준이 설정되지 않아 기준을 적용할 수 없었으나, 최대 검출량이 
곡류 기준(5 μg/kg)의 16% 정도로 낮은 수준이었음

 영유아용 과자의 납 평균함량 0.03 mg/kg, 카드뮴 평균함량 0.02 mg/kg이었으며, 일반 과자의 납 평균함량 
0.04 mg/kg, 카드뮴 평균함량 0.01 mg/kg으로 검출량이 비슷한 수준이었음

Ⅳ  정책연계방안
 식품 중 유해물질의 기준규격 재검토 및 관리방안 수립 시 기초 자료로 활용

Ⅴ  활용계획
 과자류에 대한 곰팡이독소 및 중금속 잔류실태 파악 및 자료축적 
 시민들의 안전한 먹거리 선택을 위한 유용한 정보제공

담당부서 : 식품분석팀(☎051-309-2830)
팀장 : 박성아,   담당자 : 박동주


